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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램프 왈도 에머슨: 자립(1841) 계속

-안에 빛이 있고 밖은 공허한 사람이 있으며, 밖에 빛이 있고 안은 공허한 사람이 

있다.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의 생각에 집중한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생각임에도 사회적인 이유로 잊고 있다가 

권위에 의해 반성적으로 그 생각을 받아들게 된다.

가장 내적인 것이 때가 되면 가장 외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처음 생각이 마지막 심판의 나팔소리와 

더불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중략- 천재의 모든 작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을 

발견하고, 스스로 거부한 자신의 생각이 타인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옴을 보게 된다. -중략- 

내일 낯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느낀 바를 정확하게 말할 것이며, 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끄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마음,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보편성의 기회가 생긴

다. 

신은 그 뜻을 겁쟁이가 전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마음을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야 

안심하게 되고 명량하게 된다. 그러나, 말한 바와 달리 행한 바는 아무런 마음의 평화도 주지 못한다.

-신화(myth)빠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립할 수 없다. 자립이란 자기의 뜻을 세

우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 외에는 모두가 이름뿐이고 덧없는 것처럼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배지와 이름, 큰 집단, 죽은 기관에 얼마나 쉽게 항복하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고상하고 달변인 사람들은 모둔 올바른 길에서 나를 해치고 흔든다.



- 신화(myth)가 가득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이며, 우상과 신화가 없는 자들은 가난

한 자들이다. 우상이 없어 가난한 것이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의견에 따라 살기가 쉽고, 혼자일 때는 자신의 의견에 따라 살

기가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무리의 한 가운데에서도 완벽한 온화함으로 고독

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편성이란 마음 속, 사람의 안에 있는 신이다. 

자신을 믿으라: 모든 가슴이 이 강철로 된 실을 향해 뛴다. 

마음과 생명이 신에게 모습과 색채를 줄 것이다. 

-일관성을 겁내면 안 된다. 매번,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다. 오늘의 내가 예전의 나

와 부딪힐 수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그릇이 작은 정치인과 철학자와 성직자가 좋아하는 협소한 마음의 도깨비이다. 

위대한 영혼은 일관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대한 영혼은 일관성을 걱정하느니 차라리 벽에 

비친 그림자를 걱정할 것이다. 오늘 생각하는 바를 분명한 말로 표현하고, 내일 생각하는 바를 다시 

분명한 말로 표현하라. 비록 오늘 한 말과 모두 어긋난다 할지라도.


